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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의 유익 (애 5장) 
 

I. 예레미야 애가, 5장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슥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B. 우리는 슬픈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우리의 감정이 함께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경험을 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애가는 1) 우리가 다시는 애가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며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2)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 

 

C.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애가를 읽으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동일하신 불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9 …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사 31:9) 

 

D. 한 주석가는 예레미야 애가에 드러난 핵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지막 때의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까이 오심으로 땅의 죄와 어둠이 가장 

최고조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이다.” 

 

E. 예레미야는 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길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 4장에서 딸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5장에서는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다.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애 5:1) 

 

F. 2-10절은 예루살렘 땅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세세히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다 (2절, 

재산을 빼앗김 / 3절, 기댈 곳이 없음 / 4절, 일상 생활이 어려움 / 5절, 불안하여 안식하지 못함 / 6-

7절, 여호와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한 조상의 죄악을 담당함 / 8절, 종들에게 지배당함 / 9-10절, 

먹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 아래 목숨을 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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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1-14절은 각 계층의 사람들, 여인들과 지도자들, 청년들과 노인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올려드린다. 

 
11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 12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 13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 14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애 5:11-14) 

 

H. 15-18절은 예루살렘의 마음을 올려드린다. 예루살렘은 기쁨 대신 슬픔을 (비교. 시 30:11), 전에 

누리던 자랑이 사라졌고, 마음은 삶으로 인해 피곤하고 희망이 없고, 기쁨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시온 산≠시온)은 간데 없다. 삶의 모습에서 세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이제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옮겨가는 예레미야의 시선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초점들이기도 하다. 

 

 15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16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17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18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애 5:15-18) 

 

I. 예레미야는 이제 이 현실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연결한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모두 잊어야 하는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일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애 5:19) 

 

J.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이곳에 기록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여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아무 때나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공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애 5:20-21) 

 

K. 우리는 예루살렘이 경험한 이러한 엄위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음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잘 서 

나가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손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서 나가야 

한다.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애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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